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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한다. 가톨릭에서 자기발견이란 인간은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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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기 등이다. 넷째, 종교교육자의 역할에서 자기발견의 방향을 이끄

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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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기발견을 위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

로 이어진다. 이는 오래 된 철학적 탐구 주제이고, 종교적 가르침을 이끄는 질문이다. 

나아가 현대인의 자기개발과 리더십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교육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며,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최근 중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자유학년제

와 진로진학 상담과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소홀해진 자신에 대한 앎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담고 있다. 

진로교육이 직업 탐색과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신에 대한 앎도 직무 수행과 관

련한 소질과 적성 탐구에 국한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 전반에

서 자신에 대한 앎에 주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반적인 교육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은 철학과 심리학의 인간 이해에 기초를 둔다.  

철학적으로 자기발견과 돌봄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해석으로 이해된다. 

자기발견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작업

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확인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

다. 루소는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돌보는 것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라 했다.1)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

하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창우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철학적 사고 혹은 사유를 통

해 삶과 인간, 자아 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사변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

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물질세계에서 벗어나 심성의 근원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심

성을 닦아서 참된 자아로 돌아가기 위함이다.”2) 나는 누구인가라는 “일차적 물음”3 )은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 인간은 왜 인간인가? 나의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였고, 지금 누구이고, 앞으로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이차적 질문으로 이어

진다.4) 그런데 이차적 질문을 하면 할수록 철학적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심리학적 접근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은 교육 목표와 가능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는 자아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은 자아정체성

1 ) Rousseau, Em ile, 민희식,  에밀 (서울: 육문사, 2006), 492-495쪽.

2 )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15), 159쪽.

3 ) 위의 글. 

4 )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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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은 역할 혼란

을 극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즉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5) 에릭슨은 이 때 개인을 움직이

는 내면의 인식 주체인 자아는 기존에 형성되어온 개인적 자아정체성과 새롭게 요구

되는 공동체적 자아정체성 사이에서 내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쓰게 된다고 하였다.6) 

이 점에서 에릭슨이 이해하는 자아정체성은 자기 안의 내적균형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자하는 내재적 힘7 )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자신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기든스(A nthony  

G iddens)의 이해는 자아정체성이 성찰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철학과 심리학

은 물론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받는다. 그에게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행위체

계의 연속성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찰적인 활동 속에서 일상적으

로 창조되고 지속되는 것”이다.8) 자아정체성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인

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돌보는 힘을 키워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발달 과정은 교육적 의미를 가지며,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보도록 돕고 이 과정을 겪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을 종교적으 

로 접근할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은 자기발견과 돌봄을 단지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뿐, 각 종교가 갖고 있

는 오랜 지혜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하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접근

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

육이라는 교과와 교육활동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종교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인간 존재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함께 하는 이웃과 생태 환경을 돌봐야 하는지를 접하는 것은 의미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종교, 특히 가톨릭 종교를 배경으로 인간의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가톨릭교육에서 인간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과정

5 ) E . H .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송제훈,  유년기와 사회 (고양: 연암서가, 2014), 319- 322

쪽. 

6 ) 위의 글, 236-237쪽.

7 ) 이 점에서 송슬기는 자신의 글에서 에릭슨이 제시하는 심리적 자아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적인 

활동을 하는 주제, 다른 말로 ‘욕구충족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송슬기, 자아정체성 교육의 철학

적 접근: 찰스 테일러의 자기진실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15), 12쪽.

8 ) G iddens, A , M odern ity and Self-Identity (C am bridge: Po lity Press, 1991),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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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닌 근원적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 ‘나는 왜 존재하는가? ’, ‘나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 ’ 하는 질문의 기초로서 자기발견과 돌봄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어떻

게 가톨릭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겠다.  

Ⅱ.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

1. 자기발견 

1) 성경에서의 자기발견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교 신앙공동체에서의 교육을 제외하고 성

경을 교육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써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9) 물론 오늘의 시대와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놓던 과거 시대의 교육 목표와 교육학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인간학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성경은 종교교육에서 자기발

견과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한 교육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10 )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 또는 자기발견(self-discovery), 자신의 정체성 발견에 대해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처럼 

자기발견의 토대가 인간이 자신이나 타인,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외부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느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성경 

안에서 자기발견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점이다. 성경에서 자기발견의 출발은 인간이 하

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11 )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의 이야기 순서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 창조의 절정에 해당하며, 창세기 1장 26- 28

절에서는 인간을 하느님의 대리자로 묘사한다.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 모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작품에 들어있는 표현에 비추어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임금을 

9 ) 교육을 위한 매뉴얼로써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로마 교황청 성서 대학원 개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논문: G . G eiger, “La B ibb ia com e m anuale d i educazione”, Settim ana Conclusiva dell’A nno  

C onclusiva dell’Anno Centenario  del Pontific io  Istitu to  B ib lico  (2010.5.3.-8), 2010, 1-15 참조. 

10 ) 임숙희, 교육자’ 바오로의 페다고지와 교육 영성  神學展望  193호(광주가톨릭대학교신학연구소, 2016), 

5쪽. 

11 ) 창세기 1,26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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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신앙으로 묘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창세기 저자는 고대 

근동의 이런 사고에 영향을 받아 하느님이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면

서 인간이 창조된 것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임을 

가르친다. 동시에 인간은 하느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리하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할 의무가 있다.1 2) “우리와 비슷하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모습”이라

는 용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완전히 그대로 

복사한 존재가 될 권리가 없다고 보는 데 그것은 인간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느님을 닮았을 뿐이기 때문이다.1 3)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

다는 교의는 성경 시대 이후 교회의 교부(敎父)들이 펼친 인류학의 토대를 이룬다. 많

은 교부들은 인간의 하느님 모상성을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거룩해져야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14 ) 그렇다면 하느님의 모상성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고 거

룩한 존재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 거룩함과 완전함을 

향한 여정은 종말에 가서 완성된다고 한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영예를 받지만,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완전함에 이

르는 길은 종말 때까지 그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닮기 

위해 매우 성실히 노력함으로써 스스로 (하느님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함에 이르는 가능성은 ‘모습’이라는 영예를 통해 처음 사람에

게 주어졌지만, 사람은 종말에 이 행위를 성취함으로써 스스로 ‘비슷함’을 이루어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15 )

둘째, ‘하느님이 믿는 이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토대를 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뜻이며, 그리스

도인은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요한 10,11)에

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비밀을 발견한다(필리 2 ,6-8 참조). 그리스도인의 정체

성은 사회 환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부

12 ) Pasquetto , V , Chiam ata a V ita N uova: Tem i d i Sp iritualità Bib lica. I Antico  Testam ento , (Rom a: 

L ibreria Editrice V aticana, 2002), 19-21쪽.  

13 ) 앤드루 라루스 엮음, 토머스 C , 오든 책임 편집, Ancient C hristian  Com m entary on Scrip ture, 하성

수,  교부들의 성경주해 , 구약성경 I. 창세기 1-11장, (왜관: 분도출판사, 2008), 82쪽. 

14 ) 위의 글, 79쪽.  

15 ) 위의 글,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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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느님과의 관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자기 발견은 삶의 지혜의 시작이며 변화나 재탄생의 시작인 것이다. 

셋째 ‘믿는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이다.’라는 점이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갈라 3,26- 28 참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를 그리

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정체성이 현세에서는 가시적으로 잘 보

이지 않으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믿는 이는 하느님 자

녀이므로 새로운 피조물이고(2코린 5 ,17), 하느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 

하느님의 성령이 거처한다(1코린 3,16). 나아가 믿는 이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지

체다(1코린 12,27). 하느님 자녀, 하느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 외에 믿는 이는 성도

(聖徒)다(에페 1,1). 하느님 자녀라면 또한 하느님 영광의 상속자, 그리스도가 받는 영

광의 공동 상속자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본다

(로마 8,17; 에페 2,6 참조). 

또한 하느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믿는 이의 정체성은 “그리

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라는 표현은 믿은 이들의 실존을 변화

시키고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근본 요소이다. 믿은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신앙인의 여정의 시작이며 믿는 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

는 신앙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간다.”16 ) 하느님 자녀는 또한 하늘의 시민이며

(필리 2,30; 에페 2,19 ; 1베드 2,11) 하늘의 시민답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믿는 

이는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협력자, 하느님의 사절이다(로마 6,18.22; 2코린 5,18-20 ). 

믿는 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선 안에서나 악 안에서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믿는 이는 자신의 삶으로 영적 제사를 바치는 존재다(로마 12,1- 2 참조).  

이와 같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정체성은 “하느님 모상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빚어

가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 달려있게 된다. 

2)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기발견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발견의 요소들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안에도 계속해서 등장

한다. 2008년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그리스도인 행동의 성경적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16 ) 임숙희,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서울: 성서와 함께, 2019),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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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과 도덕 (B ibbia  e M ora le)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여섯 가지로 소개한다. ① 이성, 곧 창조된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능

력과 의무 ②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능력과 의무를 내포하는 자유(창세 2

장) ③ 지도적 위치.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하느님의 통치 아래 

있음 ④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는,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 ⑤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또한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인 인격의 존엄성(창세 2장) ⑥ 인간 생명의 거룩함17 )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매력적인 특징으로 본다. 

“교리교육의 핵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인물, 성부의 외아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분 말입니다 …. 교리교육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여 하느님의 영원하신 

계획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 26항) .1 8 )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에서 신앙과 이성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앙과 

이성은 인간의 영이 진리의 관상을 향하여 일어서는 두 개의 날개이다. 진리를 인식하려

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려는 갈망을 인간 마음 안에 놓은 존재는 하느님이

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에 관한 충만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탈출 33, 18; 시편 27 [26], 8-9; 63 [62], 2-3; 요한 14, 

8; 1 요한 3,2).19 ) 가톨릭의 많은 영성가들이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

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영성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중지식”(dual know ledge)이라고 부르는데 이중지식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닮을수록 더 참된 자신이 된다. 자기발견은 

소명인데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운명과 소명을 실현하는 데로 이끌어간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에 일어나

는 자아의 변형(transform ation)이다. 자아가 물론 하느님은 아니지만 자아는 인간이 하

17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과 도덕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25-26쪽.  

1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188쪽.  

19 )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h ttp ://w w w .cbck .or .kr/D o cum ents/K5150/400106?gb =title& sea rch=% EC % 8B% A 0% EC % 95% 99% EA %  

B3% BC % 20% EC% 9D % B4% EC% 84%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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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을 만나는 장소다. 참된 자기발견은 영성 생활을 활기 있게 하고 하느님이 의도하

는 인간이 되게 하는 문을 개방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창조주인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참행복에 대한 소명 안에서 완성된다. 인간은 자신

을 형성하고 내적으로 성장한다. 인간은 육체적 생활과 영적 생활 전체를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로 삼는다” (1 700항).2 0 )  

성경에서는 자기발견이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우리의 선호나 

사고에 따라 자기발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뜻인지

에 대해 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이며 신앙과 이성은 이 여정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돌봄 

1) 성경에서의 돌봄 

성경에 의하면 돌봄2 1)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돌보심에 내어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서 돌봄은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하

느님 행위의 특성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돌봄을 체험했고 이 체험에서 

계약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하느님의 돌봄을 신뢰하게 된다. 구약의 신명

기 32장 10절에서는 하느님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

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시편22 )에는 하느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소개한다. 즉 하느님은 인간이 피곤할 때, 절망할 때, 고통에 빠졌을 때, 원수에게 공

격당할 때 인간을 돌보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20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649쪽. 

21 ) 돌봄으로 번역되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어 단어는 명사 “m erim na 메림나”(동사 “m erom nao 메림나

오”)이다.

2 2 ) 시편 1편; 12편; 14편; 139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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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에서 다루어진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돌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장

되고 절정에 이른다. 즉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생애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어린 돌봄을 이야기한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돌봄’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먼저 예수의 자기돌봄

은 아버지와 맺는 깊은 친교에 바탕을 둔다. 예수가 짧은 시간에 자신의 소명을 성취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면서 자신을 잘 돌보았기 때문이

다. 그런 면에서 자기돌봄은 이기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자세다. 예수

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돌봄에 맡겨져 있다고 자주 가르쳤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리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쳤고 이것을 

이상적인 제자의 삶으로 소개하였다.(루카 9,23 참조) “자신을 버리라”는 말은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확신의 절대적인 갈망

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 “나”를 중심에 두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다. “날마

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에 충실한 삶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어

려움을 날마다 지라는 것이다. 삶을 경시하라는 것이나 금욕적인 삶으로의 초대가 아

니라 제자들이 은총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여정의 전망을 자기 것으로 하라는 초대, 자

신의 삶 안에서 그것을 현실화하라는 초대이다. 자신 안에 갇히지 말고 하느님의 전망

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루카복음서에는 착

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 사마리아인은 타인을 돌보는 삶의 전형을 보여

준다.(루카 10 ,29-37)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

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울 기회와 그 도움에 참여하는 책임을 물리치지 않았

다. 성경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소개된다. 

성경에서의 돌봄의 대상은 인간에게로 제한되지 않는다. 피조물을 돌보는 것도 포함

된다. 이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인간의 첫 의무처럼 소개된다(창세 1,26- 28  

참조). 

2) 교회의 가르침에서 돌봄 

가톨릭교회는 돌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소명이자 훈련해야할 덕으

로 가르친다. 돌봄에서 자기돌봄과 이웃돌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자기발견

이 창조주와의 관계에 토대를 둔다면, 하느님이 우리 몸, 정신과 영혼을 창조했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그분에게 속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자기돌봄은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문헌과 신학자들이 제시한 돌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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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돌봄은 다른 그리스도교 덕목처럼 훈련해야할 “덕”이다.23 ) 미국 윤리 신학자 

케에난(Jam es F . K eenan )은 돌봄을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덕 가운데 하나로 열거한

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근본적인 덕을 “신중함, 의로움, 절제, 인내”

로 정의한 바 있는데 케에난은 우리가 자신을 돌보도록 불리웠으며 이것도 그리스도

인에게 필요한 덕으로 제시한다. 자기돌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에

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배우는 것,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습관화된 덕이다. 자기돌봄은 필요한 도움을 언제 청하고 언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과 여가, 사회활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돌봄은 성찰을 통한 식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그러므로 돌봄의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다. 돌봄 가운데 특히 자기돌봄은 일상 안

에서 자신을 대면하는 식별 훈련인 성찰 훈련을 필요로 한다. 가톨릭 영성가인 로욜라

의 성 이냐시오는 “만사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라”라는 좌우명을 남겼다. 이냐시오

가 택한 영신수련은 가톨릭교회에 “성찰기도”라는 보물을 남겼다. 일상은 특별히 눈에 

뛸만한 것도 없지만 성찰 안에서 돌아볼 때 “고요 속 온전한 돌봄의 행위들로 표현된 

사랑의 일상”2 4)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기도는 마음 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역사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성령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쓰시는 ‘구원의 역사’

에서 시작하여 행하는 매일의 짧은 성찰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체

적인 삶,  우리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 안에서 주님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2 5 ) 

성찰기도는 하루 동안 ‘방문한’것으로 여겨지는 사건들에 대한 내적인 이야기에 감

사하며 주목하여 바라보는 마음을 훈련시킨다.2 6)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일

23 ) James. F. Keenan, S.J. “Proposing Cardinal Virtues,” Theological Studies 56(1995) 709-729. 특히 723. 참

조: A. M acl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1. 

24 ) 마시모 팜팔노니, 최현순 옮김, 양심성찰과 실재에 대한 시적인 주목  예수회,  치빌타 카톨리카 , 

2018년 봄, 27(서울: 도서출판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h ttps://lac iv iltacatto lica.kr/w p-content/uploads/2018/03/civiltacatto lica0501.pdf

25 ) 위의 글, 29-30쪽. 

26 ) 위의 글, 31쪽.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 공간을 회복하려면,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출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어찌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간을 찾는 일은 때로는 고통스럽

지만 언제나 보람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참된 자아를 만나고 주님께서 돌아오시게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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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성덕을 다룬 문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에서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돌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27 ) 성찰 기도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

는 길이자 돌봄의 길이다.  

셋째, 돌봄은 자기 증여와 연결된다. 우리 시대의 생활 방식은 이웃의 중요성을 의

식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더욱 많은 거리를 창조한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멀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가? 교회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만 자신을 발

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성실한 자기 증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 신학(T heology o f B ody)에서는 인간의 몸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친다. “자기증여는 그리스도교의 특별한 

요청이 아니다. 자연/본성(natura)의 외침이다. 모든 인간의 몸, 특히 성별(聖別)된 몸

은 이미 자연적 차원에서 자기증여라는 혼인적 언어 곧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행위는 피학성애적 자기부정이나 자기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너희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벗어나

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증여 행위는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확장해가는 것을 함의한

다. 즉, 자기 자신의 충만한 실현을 말한다.”2 8) 

넷째, 돌봄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항은 

2015년에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곧  찬미받으소서 를 발표하였

다.29 ) 교황은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에 대해 성찰하고, 생태 교육과 영성에 대해 제안한

다. 이런 생태 교육은 다른 이들과 자연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이기도 하다.3 0) 

요약하면 가톨릭에서 돌봄은 자기발견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발견은 돌봄의 첫 단

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섬뜩한 유혹의 심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철저한 절

망의 벼랑 위에 서 있는 현기증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또는 완전히 혼자 버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

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27 ) 교황 프란치스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 현대 세계의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서울: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2019), 29항. 

28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하느님 계획 안에 인간 사랑 Ⅱ, - 요한 바오로 2세의 ‘몸 신학’ (파주: 사람

과 사랑, 2015), 23쪽. 

29 )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30 ) 위의 글 208항. “우리는 지금도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위

한 배려에 무관심하며, 우리 주변의 고통이나 환경 악화를 막으려는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형

태의 자기중심성과 자아도취를 거부하는 자기 초월의 근본적인 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모

든 관심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또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모든 행동과 모든 개인적 결

정의 영향을 숙고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불러일으킵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대안

적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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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것이다. “돌봄”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차원인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

고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타인들과 하느님을 돌볼 수 있기 때

문이다.3 1)  

Ⅲ.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

가톨릭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의 의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가톨

릭학교는 가톨릭의 복음적 가치를 세상 안에서 펼치는 ‘교회 기관’이면서 동시에 ‘일반

적인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가톨릭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제도와 교육

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학생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종교적 이유로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종교교육의 목적을 가톨릭 신앙인을 기르는 데 둘 

수 없다. 따라서 종교교육자들이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도전

적인 과제는 가톨릭학교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복음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서 교육할 

것인가이다.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을 교육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의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이라는 상황에서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교육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의 출발에서 

1)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에 대한 인식의 공감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해야 한다는 것은 당

위적인 선언으로써 실천을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제안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교육 실천의 첫 번째 제안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시작이자 교

육과정 개발의 토대(p latform )를 다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

안하는 워커(W alker)에 의하면 토대란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이 가진 교육적 강령으

로써 교육에서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신념, 존재하는 실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신

31 ) A . Gaino, S. D e G uid i (a cura d i), P rendersi cura. D i sé, degli a ltri, d i D io , V erona: Il Segno dei 

Gabrielli ed itori, 2004. 이 책은 ‘돌봄’에 대하여 철학적, 신학적, 사목적 입장에서 논한 것들을 모은 

논문 모음집이다. 이태리 베로나 교구의 시노드에서 “돌봄”을 주제로 성찰한 것을 모은 것이다. 그리

스도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교육 안에 “돌봄”이라는 주제를 중요한 주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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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교육에서 바람직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된다.32 ) 곧 교육자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이고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기회는 많지 않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점수 경쟁이 치열하고 학교 교육과

정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고등학교제도, 교육과

정,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문화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상황

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

정에서는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핵심 역량3 3)에 

포함되는 ‘자기주도성’, ‘사회적 및 다문화적 상호작용’, ‘리더십’, ‘책임감’ 등의 내용적

인 측면에서 자기이해와 발견, 배려와 공동체성의 가치 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역

량이 곧 자기발견과 돌봄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자기발견과 돌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

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교육 가치를 표현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

하는 것은 생각의 공유를 돕고 교육활동 간의 연계를 촉진한다. 따라서 학교의 구성원

들이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고유성을 가진 사랑받는 존재로서 학생 인식하기

가톨릭교회의 여러 문헌에서는 교회가 인간 문제에 있어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강

조한다.3 4) 이는 가톨릭 교육자에게 특히 강조되는 바이다.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

을 교육에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자들이 가톨릭 인간관에 대한 이해

32 )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11), 178쪽.

3 3 ) 진미석 등(2011)에 의하면 역량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 의사소통, 글로벌 역량 등이 핵심역량에 포함된다.[진미

석, 손유미, 주휘정, 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서울: 한국

교육행정학회, 2011), 461-486쪽.]  21세기 핵심 역량 ‘학습과 혁신을 위한 스킬’(전문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과 협

동, 응용 상상력 및 발명을 의미하는 창의성과 혁신), ‘디지털리터러시’(정보,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 

활용), ‘직업 및 생활 스킬’(유연성 및 적응력, 진취성 및 자기주도성, 사회적 및 다문화적 상호작용, 

생산성 및 책무성, 리더십 및 책임감)을 들고 있다.[B ern ie Trilling &  C harles Fadel, 21th  Century  

Sk ills: Learn ing for L ife in  O ur T im es. 한국교육개발원 옮김,  21세기 핵심역량 (서울: 학지사, 

2009)] 

34 ) 조정환, 현대 가톨릭교회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171호(광주: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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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인식해야 한다.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사목헌장 3 5)은 “인간에 대한 교회의 생각”이

라는 주제로 시작한다. 문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인간이 갖는 하느님의 모

상성이다.36 )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 안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준다. 이는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느님께 의존한 

관계에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을 섬기며,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봉헌하도록 창조되었다.”3 7)

이러한 인간이해는 교육자로 하여금 학생을 인식하는 데 있어 학생 각자의 고유성과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 존중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선발을 염두에 두는 성취도 평가에서 교육자들이 개

별 학생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굳건히 지키며 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 실천에서 교육자들의 학생 인

식은 교육 공간의 분위기 즉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 교육내용

1) 자기발견을 위한 가톨릭영성 교육

가톨릭 인간관을 토대로 하는 교육은 그 실천에서 영적 존재로서 자기발견을 돕는 

교육과 만나게 된다. 하느님과 관계 안의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

기발견에서 영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 접근 즉 영성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날 영성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던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종교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종교의 수양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가톨

릭학교의 영성교육은 어떤 영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  

35 ) 현대 가톨릭교회의 사목 방향 설정의 토대가 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문헌 가운데 

하나인  사목헌장 은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조정환,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15호(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73쪽.

3 6 ) 위의 글, 80쪽.

3 7 )  가톨릭교회교리서  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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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영성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 전통을 따르는 영성교육이 있는

가 하면 종교 전통 밖에서 혹은 배제하고 영성을 논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 내부적 

관점의 영성교육 형태는 본래적으로 교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지

만3 8) 블레이크(N igel B lake)는 종교 전통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성교육이 내부적 관점

의 영성교육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영성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영향 밖의 영성은 다양한 형태를 띠어 

그중 몇몇은 분명한 형태와 구조가 없는 것도 있다. 이는 영적 발달의 명확한 준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39 ) 그는 종교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내부적 관

점은 그렇지 않은 외부적 관점의 종교 영성교육이 갖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고 보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 가지 특정한 종교적 영적 관습

과 연결된 교육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부적합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자율성 개념을 

더 적게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통을 이어온 종교는 종교 신앙에 

대한 이성적 고찰을 거듭해 왔음을 전제로 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둘째 “내부적 접근

은 영성이 어느 정도 발달했고, 발달의 목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

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을 이어온 종교 영성은 그 영성에 따라 종교

인을 양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발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특정 종교적 영적 전통에의 참여는 적어도 한 가지 전통

의 기초를 이루는 철학적 가정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체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기본적인 철학적 가정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교육 형태를 경험하는 사람들 보다 

종교적 영적 영역의 적합한 철학적 가정의 성격에 관해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넷째 

“분리된 종교계 학교는 특정 삶의 관점과 가치관을 일관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40 ) 

한국 교육에서는 내부적 관점의 영성교육과 종교교육이 자주 논쟁이 되고 있지만 

미국 가톨릭학교들의 경우 공립학교보다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성을 준비시키는 데 보

다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다.41 ) 이를 근거로 내부적 관점의 영성교육을 무비판적인 

고백주의와 구분할 수만 있다면 시민으로서의 학생들이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톨릭학교에서 내부

적 관점으로 영성교육을 하는 것은 자기발견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얻는데 보다 유리

38 ) N igel Blake 외,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 ilosophy, H anan A lexander &  Terence H . 

M cLaughlin , 강선보 외,  현대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 , 정윤경 옮김, “종교 및 영성 교육”(서울: 학

지사, 2009), 363쪽.

3 9 ) 위의 글, 346쪽. 

40 ) 위의 글, 362-363쪽.

4 1 ) Bryk, A . S, Lee, V . E . &  H olland, P . B, C atholic Schools and the C om m on Good(Cam bridge M A : 

H avard U 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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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수도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카리스마에 따라 공동

체 구성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전통적인 영성교육과정을 갖

고 있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기 

가톨릭의 자기발견은 타인을 형제처럼 돌보라는 임무로 이어진다. 하지만 오늘날 과

학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가깝게 이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무관심의 세계화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

임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기적인 이 이상을 좇고자, 사람들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펼쳐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그들을 도울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자신의 책임은 아니라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4 2 )  

과연 타인의 고통은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자기 자신

에게도 멀어지게 된다. 교육이 기술을 기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을 낳는 풍요로

움이라 할 때 돌봄에 대한 교육이 자신만의 돌봄으로 국한 될 수 없다. 또한 “교육은 

온전히 개인적인 현실이 아니고 공적 현실이다. 교육은 자기 역량을 기를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공동의 역사를 만들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43 )는 

점을 고려하면 하느님과 관계 안의 존재로서 사회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이해는 자

신과 타인 그리고 생태 환경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교육내용으로 다루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세상 안의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3. 교수방법론적 접근

42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54항.

4 3 ) 안토니오 스파다로, Sette P ilastri Dell’Educzione Secondo, 김민. “베르골료가 말하는 교육의 일곱 

기둥”. 예수회, La C iviltà Catto lica, 4037 Ⅲ(1 settem bre 2018), 343-357. 

h ttps://lac iv iltacatto lica.kr/ 1402-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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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성을 발휘한 새로운 언어로 가톨릭 인간이해를 가르치기 

오늘날 가톨릭 교육이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이

다.”44 )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육론인  베르골료가 말하는 일곱 기둥 45 )에서는 변화하

는 인간이해를 마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참

조해 온 인간이해와 교회가 사용한 언어는 분명한 토대가 있으며, 지혜와 오랜 경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교회가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달

리 이러한 인간이해와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종교적인 

언어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것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다르지 않

다. “튼튼한 전통을 토대로 하지만 창조성”46 )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강요와 가르침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교회교리서 356항에는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인

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인

간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때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상

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삶에서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

게 사는 것이 생명에의 참여라는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의 활용

최근,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과정의 주체로서 수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

어 주는 것을 혁신적 교육의 과제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기발견의 교육은 학생

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므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교육자의 과업

이다. 

질문을 활용하는 것은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법 가운데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통해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자기 자

신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실 수업에서 대부분의 질문은 정답과 오답

44 ) 위의 글.

4 5 ) 위의 글.

4 6 ) 교황 프란치스코, 박준양, 조재선,  삶을 살리는 교육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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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하게 하는 질문도 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생각하

는 시간도 주어야 한다.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생각할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에 익숙

하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생각할 기

회를 많이 만들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4 7) 

3) 환대받는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기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한다. 이야기는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는 유용한 과정이

다.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시작 할 수 있다. 삶의 사건들을 재

구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각과 가치와 의미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기는 표현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교육에서 활용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다른 사람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로 나눌 수 있다. 

(1)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야기는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삶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과정이며,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자

신이 가진 두드러진 가치가 표현된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

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시

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요되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

다. 이야기는 환대받는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과 타인을 돌보는 교육을 실천하는 공간에는 물리적이고 정서적으로 모든 학습자를 

환대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첨단 교육 기자재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를 환대하는 교육환경이다. 좌석 배치, 학습자의 규모, 조명, 청결함 등과 

같은 물리적인 안락함과 더불어 개방성과 돌봄의 분위기, 공동체적 분위기, 수용과 신

뢰와 같은 정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기발견의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교육자에게는 기다

리는 시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야기 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 외에도 경험

을 되돌아보게 하는 적절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성찰을 돕는 도구로써 영화, 그림, 시, 

그림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47 ) 하영유, 침묵의 의미와 주체성 형성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18),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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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발견을 위한 활동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

에서 이야기하기는 돌봄을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문화를 이

해하기 위함이다.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능력으로써 ‘서사적 상상

력’4 8)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과연 어떨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어내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질만한 감정과 소망과 욕망

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무비판적인 동일시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책임 있는 판단 행위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설명한다. 이는 

문학작품을 읽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 그들의 관점으로 

삶을 이야기 해 보는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4. 종교교육자의 역할

이태리 학자 프랑코 콤비(Franco C om bi)에 따르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을 깨어있는 자이자 안내자로서 이론과 실천을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자신의 실존, 

영혼 상태, 성격, 운명을 지키는 것이다.”49 ) 이런 관점에서 자기돌봄은 교육의 주변부

에 해당하는 주제가 아니라 교육 과정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자가 염두에 두어야할 핵

심 개념이다.50 )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교육자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자기

를 돌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la tone, A polog ia  d i Socrate, 30b ).51 ) 

교육자의 역할이 이것이라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

가? 교육과정과 자기를 돌보는 훈련은 반대되는 것인가? 교육이란 정보를 모으는 것

에 제한되지 않는다. 교육은 인생 자체의 의미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탐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불리운 자신의 소명, 인간으

로서 자신과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다.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자기 발견과 하느님 발견이다. 교육

자는 학습자에게 더욱 좋은 자료, 더욱 좋은 교육을 통한 자기 돌봄 교육을 통해서 그

리스도인의 삶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자신을 쇄신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쇄신할 수 있다.  

48 ) 마사 누스바움, Cultivating H um anity, 정영목,  인간성 수업 (파주 : 문학동네, 2018), 29-31쪽.

4 9 ) Cam bi, F , L’autobiografia com e m etodo form ativo(Laterza, Rom a-Bari. 2002), 119쪽.

5 0 ) M ortari, L , “C onoscere se stessi per aver cura d i sé,” Stud i su lla form azione, 2, 2008, 45-58쪽. 

특히 47쪽.

5 1 ) 참조: P latone, P latone. Tutti g li scritti, Bom pian i, M ilan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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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52 ) 돌

봄의 첫 번째 걸음은 자기발견이고 자기발견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변화

(transformation), 재탄생(rigenaration)의 시작이며 생애 전체를 건 여행, 인생에서 가

장 긴 여행이다. 교육자가 이것을 강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할 수 있을 

뿐이다. 교육자가 “경작해야할 것은 ‘자기교육의 힘’이며 그 사람이 가치 실현을 위해 

자신을 개방하도록 재촉하는 것이다.”53 ) 

자기발견과 돌봄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써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교육과정

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잠재적인 교육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인성교육과 가치교육에서 특히 영향력을 발휘

한다. 자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고, 이와 관련한 교육 경험을 일부 교과에만 맡겨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종교교

육자들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이 언어를 공유하고, 계기가 있을 때 마다 학생

들이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 론 

가톨릭교회에서 돌봄은 소명이자 훈련해야 할 덕이다. 돌봄의 첫 단계는 자기발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배워야 할 삶의 기

술이며 곧 영성이라 할 수 있다.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교과서다. 인간이 온전한 

의미에서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느

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

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첫 걸음이다. 

하지만 돌봄의 첫 단계인 자기발견의 여정은 항상 쉽지 않다. 항상 아름답지도 않

다. 그래서 그 과정을 도피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서 

도피는 무기력, 영적 졸음으로 가는 최상의 길이다. 참된 돌봄은 자기발견에 대한 교

육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 생애 매 단계에서 의식적인 자기돌봄 

훈련을 통해서 평화로운 인간, 자신과 평화를 이룬 인간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

52 ) M ortari 위의 글, 47쪽.  

53 ) E. stein , In troduzione alla filosofia , C ittà N uova, R om a 2001 (tit. or. Einführung in  d ie 

Ph ilosophie. In  Edith  Steins W erke, vo l. X III, V erlag H erder, Freiburg 1991),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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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 번째 걸음이다. 자기 돌봄은 진정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양성 과정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의 존재로서 자신

을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생태환경과 세상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의 전통으로 부터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교육의 출발에서 교육자의 인식, 교육내용

의 측면에서 가톨릭 영성교육의 가능성과 돌봄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인간이해에 대해 변화하는 관점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위해 삶

의 구체성을 담은 창의적인 언어로 가르치기,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

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질문의 활용, 이야기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자기발견과 돌봄은 교육의 본래적 내용이자 목표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학생들이 

자기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고유성을 찾아가는 교육, 자기돌봄이 타인돌봄과 병행

할 때 진정한 자기돌봄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가톨릭 종

교교육 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종교교육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역할들이 수행

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학교 종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구

체적인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종교 전통을 배경으로 한 교

육의 깊이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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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A  Study on Self-D iscovery and  Care in  Con tex t of 

Catholic R elig iou s Education

Kim, Kyungee Lim, Sookhee Kim, Yulok

T he C atholic U niversity  of K o rea The C atholic U n iversity of K orea

Sacred H eart G irls’ H igh School

Th is study exp lo res the  con ten t and  m ethods o f self- discovery  and  care  education in C atho lic   

re lig iou s  educa tion  based  on  C a tho lic  teach ing  on  se lf- d iscovery  and  ca re . In  C a tho lic ism , 

se lf- d iscovery  m ean s tha t hum an  is  crea ted  in  th e  im age  o f G od , and  tha t h e  understand s  

h im se lf a s b eing in  re la tion  to  G od , and  h is d iscovery  is th e  d iscovery  o f G od . Se lf- d iscovery  

is the first step for care, care m ust be understood as a  calling, and caring includes self, n e ighbors, 

and  natu ra l eco logy . B ased  on  th e  C a tho lic self-d iscovery  and  teach ing  o f ca r ing , C a tho lic  

re lig iou s  educa tion  suggests tha t fou r th ing s app ly : F ir st, em pa thy  fo r th e n ecessity o f se lf-  

d iscovery and  ca re  educa tion , and recogn ition  o f studen ts  a s loved  ones  w ith  un iqueness shou ld  

b e  em phasized  a t th e b eg inn ing  o f educa tion . Second , C a tho lic  sp ir itua lity  educat ion  fo r se lf -  

d iscovery , th e  ob ject o f ca re  and  re spon sib ility  shou ld  b e  taugh t in  educa tiona l con ten ts. T h ird , 

teach ing  C a tho lic  hum an  understand ing a s  a  n ew  language  o f crea tiv ity  in  te rm s o f teach ing  

m ethods, u sing ques tion s that ra ise  question s  abou t onese lf, and  ta lk ing in  a  w elcom ing  

atm osphere. Fourth, w e propose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th e relig ious educato r as a gu id e  

to  gu id e  th e d irec tion  o f se lf -  d iscovery .

K ey w ord s:  C a tho lic se lf- d iscovery  and  ca re, C a tho lic  religiou s educa tion  fo r  

self- d iscovery  and  ca re


